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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등단 후 묵묵히 시작 활동

에전념해온문숙시인(45)은지난해

서울시 문화재단의 신진작가 지원 사업 대상 작가로 선정돼 올

해첫시집을발간한다. 

“문학은 저에게 일종의 신앙이자 일상의 탈출구였습니다. 이

번에 발간될 첫 시집에서는 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지금의 삶이 맞물려있고 그 안에는 내 어

머니의삶까지도투영돼있습니다.”

첫 시집의 테마는‘버려져 있는 것들’‘애처로움’‘늙음’. 등

단 5년 만에 첫 시집을 내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문 시인은“시

도묵혀뒀더니늙더라”며웃음지었다. 

문 시인이 처음 문학도의 길을 가고자 배웠던 것은 산문이었

다. 95년 부산 유병근 시인 밑에서 산문을 사사했다. 스승은 문

시인에게시로의전환을권유했다.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다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던 스승의 칭

찬과 격려는 제가 시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

자‘신바람’이었습니다.”이후 3년 동안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

예창작전문가과정에서공부에매진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회에서부

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법회활동을 통해 점점더 불교에 심취

했다. 대한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지금의 남편을 만났

다. 정토회법륜스님밑에서1년간공부하기도했다.

“한 때 스님이 되고 싶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어요. 지금

도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입니다.”이런 불교와의 인연은

문시인의시작(詩作)에큰밑바탕이됐다. 

지난해<불교문예> 편집위원을맡은것도불자이기에불교문

학을 이어가며 포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듭 종단

의 불교문학 지원을 부탁한 문숙 시인은“부처님의 가르침이 녹

아든 진솔한 사람이야기를 시로 쓰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글∙사진=강지연기자

‘한국현대무

용의 카리스

마’‘힘으로 뭉친 강한 무용수’‘이미지 춤의 전령사’손관중 교

수(한양대 무용과ㆍ46)를 묘사하는 말이다. 스승 김복희 교수(한

양대 무용과)의 작품‘요석, 신라의 외출’이 1988년 초연될 때

원효역을 맡은 후 손 교수의 트레이드마크는 짧은 머리가 됐다.

끊임없이 작품에 활용할 불교적인 모티브를 생각하는 그의 춤

은강함, 격렬함으로표현된다. 

“제 작품의 주제는 바로‘윤회’입니다. 데뷔작에서부터 97년

서울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은‘인간 나무’, 지난해 초 인간의 삶

과 죽음을 파괴와 생성이라는 윤회의 관점으로 풀어낸‘검은 소

나타-불타는칼’등에이르기까지모두윤회를표현했습니다.”

올해에는 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현대춤협회가 20

주년을 맞는다. 그래서 손 교수는 3월 6~8일 20회째를 맞는 작

가12인전공연과현대춤작가인명록발간준비로눈코뜰새없

이바쁘다. 

예술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는 손관중&가림다 댄스컴퍼니도

세 가지 색깔의 강렬한 춤을 보여줄 5월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양대 동문으로 이뤄진 손관중&가림다 댄스컴퍼니에 대

해 손 교수는“가림다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의 첫

글자인데 무용계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자는 뜻”이라고 창단

의미를 설명한다. 가림다 댄스컴퍼니는 2005 서울무용제에서

‘붉은 나비 고백’으로 음악상을 받기도 했다. 손 교수의 대표 연

작 시리즈‘적(跡)’은 지난해 5월‘2005 광화문댄스페스티벌’에

서‘적Ⅵ-허무’로선보이는등꾸준히창작되고있다.

외국 무용수들이 40대에 대부분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과 달

리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청년 같은 정열과 역동적인 춤사위

로 무대를 장식하는 손관중 교수.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2006년

그의 바쁜 스케줄 만큼이나 새해 벽두부터 무대 위에서의 그의

비상(飛上)이기다려진다.                글=강지연∙사진=고영배기자

‘현대적인 불화가’. 구진경 작

가(40)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해 불두를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을 선

보여주목받았던구작가를12월20일작업실에서만났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불화를 그리고 싶어

요. 불화이기에 타 종교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아 불교

적이구나’하는자연스런공감대를형성하게해주고싶습니다.”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화를 그리는 구 작가의 설치

물에는 흑백의 목판화 같은 느낌의 작품도 있다. 컴퓨터 그래픽

을활용한결과다.

“현대적으로 도상화된 제 불화들은 재가불자들보다 오히려

스님들이 좋아했다”는 구 작가는 그의 작품을 눈여겨봤던 한 스

님의 요청으로 올해 경남 밀양의 한 사찰에서 극락전 벽화를 현

대적으로 꾸밀 계획이다. 구 작가가 벽화를 작업할 곳은 15m에

달하는 토굴 진입로. 이곳에 청동 판을 세우고 안쪽에 조명을 설

치해빛으로장엄된아미타극락도를재현할생각이다. 

“청동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극락도

를최대한단순화시키고있어요.”

구 작가는 불화를 전공하게 되기까지 스승 김대영 작가의 힘

이 컸다고 고백한다. “절에 가서 불화 보는 것은 좋아했어도 불

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던 저에게 불화 그리면

잘하겠다고조언해주셨죠. 눈이번쩍뜨였어요.”

불화를 그리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삶의 자세도 바뀌게

됐다. “불화를 그리는 것이 삶의 구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구

작가는“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있듯 불화 역시 불교를 아는 만

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

며, 동국예술인법회에참석한다. 

구진경 작가는“제 삶의 모든 열정을 불화 도상의 현대적인

변형작업에쏟아붓겠다”고포부를밝힌다.

글=강지연∙사진=고영배기자

“ 불 교

는 음 악

적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산재한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불교공

부를하다보면불교음악에대한창작욕구가솟아납니다.”

‘2005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에서 창작곡‘내 마음의 부처’

로대상의영예를안은작곡가겸불교합창단지휘자이진구(38)

씨는새해의다부진각오를이렇게피력했다. 

현재 삼보사와 능인선원에서 불교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기도

한 이씨는 능인선원과 함께 상반기 중에 발매할 CD음반 작업으

로새해벽두부터분주하다. 

“10여 년 동안 불교음악계에서 활동 하면서 작곡한 찬불가가

대략 50여 편 정도 됩니다. 이번 CD에는 그동안 발표된 대표곡

2~3개 정도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댄스 버전의 찬불대중가요

를새로작곡해선보일예정입니다.”

이씨는 사실 불교음악가보다는 일반 공중파 방송 드라마와

대형 뮤지컬 작곡가로 더 명성이 자자하다. 그동안 이씨는 SBS

의‘야인시대’를 비롯해 KBS의‘전설의 고향’, MBC 다큐멘터

리‘수달’등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유명 프로그램의

음악을도맡아왔다.

이런 이씨가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대

대학원에서 95년 정부기 중앙대 음대 교수에게 사사하면서부

터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사제지간의 끈끈한 인연으로 지

난해 10월에는 정부기 교수가 쓴 불교 창작오페라‘야수다라

와 아난다의 고백’에서 이씨는 국악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앞으로 불교전문 아카펠라 중창단을 만들어 수준 높은 불음

포교에 매진하고 싶다는 이씨는 뮤지컬 음악감독 겸 방송인인

박칼린씨와 함께‘에밀레’를 주제로 한 뮤지컬 작품을 올 상반

기중에선보일계획이다.              

글=김주일∙사진=박재완기자

다양성과 깊이, 전통과 응용…“올 한해 주목”

문화의시대, 그동안꾸준히저변을넓혀온

불교문화계도‘다양성’과‘깊이’를화두로

새해를맞았다. 불교문화계의다양성이새로운시

도와전통의응용과발전에줄을대고있다면깊이

는작가들의내적인성숙에뿌리를두고있다. 연

극등일부장르의침체를극복할대안마련과음

악문학미술분야의활성화에기름을붓는일이

보다활기차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올한해

문학무용미술음악분야에서활동이기대되는불

자들을만났다.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이죠”

등단 5년 만에 첫 시집 내고 활동 본격화

문학- 문숙 시인

“경전 모르면 현대 불화 못 그려요”

현대적인 아미타 극락도 벽화 꾸밀 계획

“불교, 창작활동의 매력적인 소재”

찬불가 작업∙뮤지컬 준비 등으로 분주

“윤회 바탕으로 강렬한 몸짓 표현”

5월경 세가지 색깔 주제 공연 예정

무용- 손관중 교수(한양대 무용과) 미술- 구진경 화가 음악- 이진구 작곡가(능인선원 지휘자)

문숙시인

손관중교수

구진경화가

이진구작곡가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 ↓↓

11BBooxx((6600포포 :: 1155만만원원))        22BBooxx((112200포포 :: 2255만만원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선선((禪禪))호호흡흡법법과과 정정신신((마마음음))수수행행법법
하하루루 11시시간간만만 투투자자하하면면 삶삶의의 대대한한 자자신신감감과과

용용기기도도 향향상상되되고고,, 질질병병에에 대대한한 두두려려움움이이 없없어어지지며며

자자비비와와 지지혜혜가가 생생성성되되어어 내내 삶삶을을 크크게게 변변화화시시킵킵니니다다..

보명선원 TTEELL 0022))22227733--88448844
CC∙∙PP 001111--778855--88881133

당당신신의의 삶삶이이 편편안안하하고고 즐즐겁겁고고 행행복복하하며며,, 완완성성된된 인인격격과과

덕덕망망을을 갖갖추추어어 나나갈갈 수수 있있도도록록

선선((禪禪))호호흡흡법법과과 정정신신((마마음음))수수행행법법을을

자자세세히히 가가르르쳐쳐 드드립립니니다다

매주 토요일 오후 4 ~ 6시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서대원 박사 불전한문 상식축도강의

종로4가

청계천

1호선 5번출구

보보명명선선원원 55층층

▭동서약국

동대문
서울종묘농약

대학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체체계계적적인인 수수행행법법 11::11 개개인인면면담담
불불교교의의 수수행행법법을을 체체계계적적으으로로 배배우우실실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장장 소소 :: 보보명명선선원원 ((종종로로55가가 55번번출출구구 11분분거거리리)) 
▣▣ 시시 간간 :: 오오후후 22::0000 ~~ 44::0000,, 저저녁녁 77::0000 ~~ 99::0000((월월~~토토))
▣▣ 수수강강료료 :: 자자율율보보시시
▣▣ 준준비비물물 :: 고고무무줄줄바바지지((츄츄리리닝닝))

서화당인생풀이V2.2(동양철학)
네오헬스V2.0(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V2.0(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세트트 판판매매 주주문문은은 22000066년년 11월월 2200일일까까지지 입입니니다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입금금처처 :: 우우체체국국 331133004499--0011--000033339911  
농농 협협 445533005500--5555--000022117744

예예금금주주 :: 
((사사))한한국국체체질질의의학학연연구구재재단단(( ))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특허받은「사주천하」LG산전 납품실적”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사상
의학

인장성
명 학

동양

철학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05500--22226666--33336666 // HH∙∙PP 001100--33336666--33336666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주문문후후 택택배배로로 익익일일에에 도도착착합합니니다다>>

특
가
행
사

● 제조원 : 국내(한국산)大 - 내부

후불제실시 스님이만든2006년신개발

스님, 불자님전용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1개+ 작은가방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세로 210×너비 70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수익익금금은은 사사찰찰 건건립립 추추진진금금으으로로 쓰쓰입입니니다다..

※※ 고고급급원원단단 사사용용으으로로 견견고고하하며며 국국내내에에서서 제제조조하하여여 반반 영영구구적적이이며며
모모든든 스스님님과과 불불자자님님께께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좋좋습습니니다다..

※※ 가가방방이이 수수입입품품이이거거나나 하하자자시시 110000%% 반반품품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후후불불제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계좌좌번번호호 :: 농농협협 112211007722--5566--111166991111  예예금금주주 조조연연순순]]

大


